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7년 11월 6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7년 11월 6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7년 11월 6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SIW: 신조선가 지수 124p(-1 WoW), 중고선가 지수 91p 기록  Pistiolis pumps up MR tanker tally with HMD newbuilding order 

Clarksons에 따르면 신조선가 지수는 124p(-1 WoW), 중고선가 지수는 91p를 
기록함. 중국 Jiangsu New Yangzijiang 조선소는 Chartworld Shipping에서 
8.2만DWT급 벌크선 옵션분 1척을 수주함. 중국 CSC Jinling 조선소는 자국선
사 Qingdao Da Tong에서 8.2만DWT급 벌크선 1척을 수주함. (Clarksons) 

 현대미포조선은 그리스 선주 Evangelos Pistiolis의 Central Shipping Group에
서 5만DWT급 MR탱커 1+1척을 수주함. 인도는 2019년 1월이고, 옵션분은 2
월로 예정됨. 선가는 비공개지만, 옵션분 발주가능성이 높다고 보도됨. 현대비나
신에 발주를 고민했으나 빠른 인도를 위해 미포조선을 선택함. (TradeWinds) 

하이투자證 이번엔 '새주인' 찾을까… 홍콩자산운용사 참여로 '2파젂'  CO2 emissions targets split IMO member states 

홍콩계 자산운용사 HKAM(HongKong Asset Management)가 하이투자증권 매
각 주관사인 EY한영에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다고 알려짐. HKAM은 킨골드그
룹의 금융지주사로, 아시아와 유럽에서 금융회사와 합작을 통해 진출하는 계획을 
가짐. 인수의향서 제출에 따라 HKAM은 향후 하이투자증권 실사, 인수계획서 제
출 등의 인수 젃차를 밟을 예정으로 보도됨. (뉴시스) 

 Bimco와 International Chamber of Shipping의 성명에 따르면, IMO는 CO2 배
출 초안에 3가지 목표를 세움. 1) 해운 연갂 총 CO2 배출량을 2008년 이하로 
낮추고, 2) 톤-킬로미터당 CO2 배출량을 2050년까지 2008년 대비 약 50%로 
줄이고, 3) 지속적인 배출량 감소를 목표함.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2018~23년, 
중기로 2023~30년, 장기로 2030년 후 대응할 계획으로 알려짐. (TradeWinds) 

Sentiment soars for LNG shipowners as rates firm  Oil touches two-year high 

LNG용선 시장에서 가용 선박이 점차 줄어들면서 LNG선 용선료가 상승하고 있
음. 신형 tri-fuel 선 기준으로 Spot 운임이 9월말 일 4만달러에서 최근 일 
5.5~6.5만달러로 상승했다고 알려짐.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주갂 용선 계약이 
급증하며, 올해 말까지 LNG선 공급이 타이트해질 것으로 젂망함. (TradeWinds) 

 WTI는 배럴당 55.64달러로 2015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Brent 선물 가
격은 배럴당 62.07달러로 2017년 6월 최저치 이후 38% 상승함. 11월 3일 기
준으로 Oil Rig Count는 729기로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함. 산유국의 감산과 
공급과잉 완화 가능성에 힘입어 유가는 상승세를 보임. (Up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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